
‘우라늄 분리실험’과 6자 회담

1945년 8월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4t 무게의 핵폭탄, 일명 ‘리틀 보이’는 고농축 우라늄을

이용해 만든 것이었다. 사흘 뒤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‘팻 맨’ 핵폭탄은 플루토늄 방식으로 만들

어졌다. 인류 최대의 참극으로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두 차례 원폭 투하에 쓰인 폭탄은 비슷한

시기에 개발됐지만, 제조 방식은 전혀 다르다. 농축 우라늄 방식은 천연 우라늄에 0.7%밖에 들어있

지 않은 우라늄 235를 분리작업을 거듭해 90%이상으로 농축시켜 만든다. 플루토늄 방식은 원자로

에서 발생하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플루토늄을 분리해 농축하는 것으로서 원

자로와 재처리 시설이 필수적이다.

한국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이 4년 전 실험 목적으로 0.2g의 농축 우라늄을 분리했다는 사실이 뒤

늦게 알려지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하다. 정부는 과학자들이 학문적 호기심에서 실험한 것으로 핵

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의혹의 눈길을 쉬 거두지 않

고 있다. 핵 확산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. 특히 일본 쪽 반응이 민감한 것은 인접국

이기도 하지만 과거 끔찍한 핵 피해를 직접 입은 탓이 클 것이다.

정부의 설명이 그런대로 일관성이 있고,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이 철저히 조사했으므로 진상은 머

잖아 밝혀질 것이다. 핵 개발로 보기엔 농축도가 10%로 낮고 0.2g이란 양도 너무 적다. 핵무기를

만들려면 농축도 90% 이상에 최소 15㎏은 확보해야 한다.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하루빨리 씻도

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. 이참에 ‘한반도 비핵화’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밝힐 필요

가 있다. 일각에서 주장하는 ‘핵 주권론’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묽게 할 뿐 아니라

일본·대만 등으로 번져갈 동북아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간과하는 위험한 발상이다.

당장 우려되는 문제는, 진실이 어떻든, 궁지에 몰린 북한이 이번 일을 적극 이용할 것이란 점이다.

농축 우라늄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몰아치는 미국에 형평성을 들먹이며 대항논리를 펴는 데 유

용하게 쓸 가능성이 높다. 농축 우라늄 의혹은 6자 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. 잘 알려졌

듯이, ‘2차 북한 핵 위기’는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뒤

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. 하지만 미국은 이제껏 그 증거

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. 갑작스레 터진 북핵 의혹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, 대북 강경정

책의 산물로 보는 음모론적 시각이 나도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. 핵 의혹이 불거지며 남북 정상회

담 뒤 한반도와 동북아를 감돌던 평화와 화해·협력 기운이 돌변했다. 한반도 흐름을 주도하던 역

학관계가 남북에서 북-미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,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발언권이 세졌다.

냉정히 따지면, 북한 핵 위험성은 농축 우라늄보다 플루토늄 쪽이 훨씬 크다. 농축 우라늄은 앞으

로 몇 해가 걸릴지 모르는 미래의 위협이고, 플루토늄은 동결됐던 폐연료봉 재처리로 현재의 위험

으로 드러나 있다. 그럼에도 부시 정부는 농축 우라늄 핵 의혹을 제기해 북한을 옥죄고, 북한은 플

루토늄 핵 시위로 맞서며 위기를 증폭시켜 왔다. 우여곡절 끝에 북한 핵 6자 회담이 열리면서 최

악의 고비는 넘겼으나 위험은 잠복해 있다. 플루토늄 쪽은 핵 포기와 안전보장을 병행하는 방향으



로 풀되, ‘있다, 없다’로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농축 우라늄 쪽은 상호 체면을 구기지 않는 절

묘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. ‘연구 목적’이란 원자력연구소 우라늄 분리실험 파문이 난제

해결의 힌트가 된다면 다행한 일이다.

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이나 북한이 결단을 미루고 있지만, 앞으로 북한 핵 위기가

어찌 진행될지 속단할 수 없다.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한반도 정세가 한층 위험한 쪽으

로 치달으리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. 남북은 겨레의 명운이 달린 이 위기를 함께 슬기

롭게 헤쳐나가야 한다. / 이원섭 (논설위원실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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